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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생활 

로블록스 안에서도 유행이 바뀐다고?

로블록스는 하나의 게임이라기보다 이용자가 만든 

수많은 게임을 골라 즐기는 플랫폼에 가까워요. 아

이가 로블록스를 한다고 해도 모두 같은 게임을 하

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자

주 언급되는 게임 중 하나는 ‘라이벌(RIVALS)’이에

요. 두 팀으로 나뉘어 상대와 총싸움을 벌이는 게임

으로, 빠른 움직임과 조준 실력이 중요하죠. 친구와 

팀을 이뤄 함께 플레이할 수도 있어 자연스럽게 이

야깃거리가 생긴다고 해요. 라이벌에 앞서 인기를 

끈 게임으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키우는 ‘입양하

세요!’, 가상의 마을에서 집과 자동차를 고르고 친구

들과 역할놀이를 하는 ‘브룩헤이븐 RP’ 등이 있어요. 

어른에게는 똑같은 로블록스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안에서도 유행이 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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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대화하다 보면 생소한 게임 

이름에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들어봤는데, ‘라이벌’은 

또 뭔지, 발로란트와 롤은 어떤 점이 

다른지 헷갈리기도 하죠. 친구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경쟁하는 또 하나의 

놀이터, 요즘 10대가 즐기는 게임을 

들여다봤습니다. 

글 김세희 리포터 say2sei@naeil.com

Z-PICK 탐구생활

엄마도 궁금한 
게임의 세계

짧고 빠르게 한판! 브롤스타즈

아이가 “브롤 한 판 할래?”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게임입니다. 여러 캐릭터 중 하나를 골

라 상대와 겨루는 모바일 게임으로, 캐릭터마다 공격 방식과 특수한 능력이 달라요. 친

구와 팀을 꾸리는 3:3 대전부터 혼자 또는 친구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쇼다운까지 

게임 방식도 다양해요. 무엇보다 한 판을 짧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게임 속 

캐릭터는 ‘브롤러’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브롤러를 고르고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승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게임을 하는 자녀에게 “넌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니?”라고 물어보세

요. 생각보다 긴 대화가 시작될지도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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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로 해”가 무슨 뜻이야?

주로 고등학생들이 PC로 즐기는 ‘발로’는 발로란트를 줄

여 부르는 말입니다. 다섯 명씩 두 팀으로 나뉘어 겨루

는 전술 슈팅 게임이에요. 공격팀은 ‘스파이크’라는 장

치를 설치하고, 수비팀은 이를 막거나 설치된 스파이크

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대결하죠. 총을 잘 쏘는 것만큼

이나 캐릭터의 고유 능력을 활용하고 팀원과 역할을 나

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예측하고 

팀원끼리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고요. 아이들은 발소리

까지 중요한 단서로 삼아요. 화면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상대의 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중

일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에임(조준 능력)’

처럼 게임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생소한 말이 자연스

럽게 오갑니다. 

여전히 건재한 게임의 제왕 ‘롤’

아이가 ‘챔피언’ ‘소환사의 협곡’ 같은 말을 한다면 ‘롤’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롤’은 ‘리

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를 줄인 말입니다. 다섯 명씩 두 팀이 되어 상대편 본진의 핵심 

구조물인 ‘넥서스’를 먼저 파괴하면 승리하는 PC 게임이에요. 각자 다른 능력을 지닌 ‘챔피언’을 골라 

역할을 나누고, 팀원과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들은 경기 중 경험치를 쌓아 챔피언의 

레벨을 올리고, 게임 안에서 모은 골드로 장비를 갖춰나갑니다. 어떤 장비를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도 싸우는 방식이 달라져 생각보다 고민할 점이 많다고 해요.

롤은 2009년에 출시됐으니 게임 세계에서는 상당히 장수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새로운 콘텐

츠가 이어지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으로 손꼽힙니다.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가 열려 게임

을 직접 하지 않고 경기를 보는 팬도 많고요. 2022년, 2026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

택되기까지 했죠.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롤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상혁 선수(페이커)의 인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어마어마한데요. 게임과 선수 모두 당분간은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발로란트 공식 홈페이지


